
고구려침공실패로불교를중심으로‘삼교정립’
을이룩한수조(隋朝)는단명했다. 수문제총신이었
던 이연(橷淵)이 당조(唐朝)를 세웠다. 당대에 들어
남북조 이래 중국사상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불교
는다시유·도양교의치열한도전에직면했다. 더
욱이 황가(皇家)의 성이 노자(老子; 李老聃)와 같다
는 인식에서 당 황실은 도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
게 됐다. 도교의 인물들이 주요관직에 대거 참여하
게 되면서 먼서 도교에서 불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
했다.
당 건립 초기인 고조(高祖) 무덕(武德) 4년(621)

당시 태사령(太史令)으로 있던 도사 부혁(傅奕)은
위진(魏晋) 이래 반불교적 인물들을 모아 <고식전
(高識傳)>을 편집해 도교에서 불교를 공격했던 내
용정리를 통해 불교는 사람들을 철저히 기만할 뿐
이라는결론을내렸다. 또한그는이를근거로고조
에게 몇 차례에 걸쳐“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, 부
역을회피하며, 부모를모시지않으며, 갖가지악행
을전적으로행하는불교를폐하라”는내용의상소

를 올렸다. 이로부터 당 건국 초기에‘불도지쟁(佛
道之爭)’이 전개됐고 태종(太宗)·고종(高宗)의 삼
대에 이르러서도 끝나지 않는 기나긴 논쟁으로 이
어졌다. 
부혁의 상소는 바로 불교계의 반박을 받았다. 법

림(法琳) 스님의<파사론(破邪槥)>, 이사정거사의<
내덕론(內德槥)>, <정사론(正邪槥)> 등이 대표적이
다. 이사정 거사는 당시 동궁학사(東宮學士)의 관직
을이용해태자이건성(橷建成) 등을움직여법림스
님의<파사론>이고조에게상주되는데중요한역할
을했고, 결국‘폐불’사태는면했다. 당초기발생한
불도지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, 여
기에서는 당대(唐代) 거사불교 시작을 알리는 이사
정거사와그의저술<내덕론>을소개한다.
이사정 거사 전기는 팽제청의 <거사전> 권13에

실려져 있지만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
다. 거사는어려서유학(儒學)과도교에전념했지만,
후에 어떤 인연으로 불교 전적을 읽고 점차로 불교
에흥미를갖게됐다. 거사가불교에심취한원인은

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지만, 불법을 이해하기 위
해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하다 법림 스님(572~640)
을 찾아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추측
할수있게한다. 법림스님은어려서출가해불교뿐
아니라 제자백가(諸子百家)에 모두 통달했다. 도교
에 입문해 도사로서 노장 현리(玄理)를 탐구했다가
다시 불문에 귀의해‘불도지쟁’선봉을 맡아 <파사
론> 이외에 <변정론(辯正槥)> 등 수많은 논서를 찬
술했다. 역경(譯經)의 필수(筆受)를 맡는 등 독특한
경력을 지니고 있다. 거사가 도교에 심취하다 법림
스님을스승으로삼았다는것에서거사도역시사상
적인여러편력에서부터최종적으로불교의진제(眞
諦)를만나안주했다고볼수있다. 이는거사의현존
저술인 <내덕론>(<광홍명집(廣弘明集)> 권15에 수
록)에서충분히엿보인다.
거사의<내덕론>은역대중국불교에있어서가장

전형적인호법(護法) 논서(槥書)라는평가를받았다.
<내덕론>은 <변혹(辨惑)> <통명(通命)> <공유(空
有)>의 세편으로 구성됐다. 이를 <불법금탕편(佛法

榨湯編)> 권8에서는“<변혹편>에서는삿된것과올
바른것을잘밝혔고, <통명편>에서는화와복이서
로 인연해 발생함을 잘 분별했다. <공유편>에서는
단(斷)·상(常)에 집착하는 견해를 잘 논파한다”고
평가한다. 물론거사의호법에대한입장은<변혹편
>에가장잘나타나있다.
부혁이 수차례 올린‘폐불’상소에서‘이하론(夷

夏槥)’을근거로해‘오랑캐[夷] 가르침으로는결코
중국인[夏] 습속을교화할수없음’을강조했다. 이
러한‘이하론’은불교가전래된초기부터지속적으
로반복된논리의하나였고, 남북조시기발생한‘불
도지쟁’을통해이미논파된것이었다. 그러나당대
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이씨 황조 후광으로 논점
을‘민족정통성’문제로부각시키려는의도를담았
다고하겠다. 이에대해거사는역시남북조이래나
타난 논리로서 논파했다. 흥미로운 것은 거사의 논
리에“중국인들은무엇때문에서역명마를구하고,
남해의명주(明珠)를구하며, 아프리카의상아, 페르
시아의 약재 등을 구하는가. 만약 목숨이 위태로운

병에 있어 약재가 중국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
야만하는가.”라는재치가엿보였다. 이것은불교의

‘묘한 도[妙道]’가 아니면‘삶과 죽음[生死]’의 문
제를결코해결할수없다는해석의여지를남긴것
으로보인다.
또한 부혁의 상소 가운데 불교 폐해를 지적한 것

은 바로 역대의 왕조를 예로 들어“삼왕(三王; 하·
은·주의우왕·탕왕·문왕)시기불교가없을때는
태평성대였지만, 승려가 있어 정치가 가혹해졌다”
는논리이다. 이논리역시결코새로울것이없는것
으로, 거사는 역시 역사적 실례를 들어가며 반박했
다. 특히거사는“왕조의성쇠는국정을어떻게설정
하는가에 달려 있고, 통치가 잘되는가의 문제는 관

리들의 품성에 달려 있다”라는 비교적 거시적 관점
도 보였다. 더욱이 거사는 불교가 흥성했던 수대(隋
代) 왕조 역시 안정적이었고 민생도 화목했지만, 최
종적으로불교의가르침을위반(고구려침공)해멸망
했음을지적해불교를폐함은왕조의멸망이라는복
선을깔고있다.
거사의 <변혹편>에는 또한 중국인들의 가치표준

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나타난다. 그것은 중국인
들의‘진리’에대한표준을흔히<시경> <서경> 등
의 육경(橧經)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.
이는부혁이제시한“불교의가르침은육경가운데
언급되지않은것으로결코숭상할필요가없다”는
논리에 대한 반론이다. 거사는‘천문현상의 신비함

과산천지리의변화, 침술과의약의방술등은모두
육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음’을 들면서 육경은 다만
정치·사회윤리의원칙만을다룰뿐, 언급하지않은
부분이‘무궁(無窮)’한‘한정된 가르침[局敎]’임을
지적했다. 거사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함에 결코 육
경에얽매이지말것을강조했다. 거사의이러한관
점은 중국 전통적인 가치의 인식체계에 대한 도전
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. 나아가
거사는동굴이나움집에서살고, 날것을먹으며, 매
듭으로 표현하던 것에서 주택에서 생활하고, 불에
익혀먹고, 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과
같이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함을 언급했다.
따라서 육경이 설령 불교보다 오래됐다고 해서 결
코뛰어날수없음을지적했다. 이러한거사의견해
는분명히이전의‘불도지쟁’에서나타난논리보다
뛰어났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사의 <내덕론>에는 역시

불·유·도 삼교가 공존해야 한다는‘삼교정립론’
이보인다. 거사는“불도에는자비희사의지킴이있
고, 물아(物我)를가지런히해친한사람이나미운사
람을평등하게해괴로움에서벗어나게하여안락하
게 한다. … 불교에는 신하에게 충성하도록 권하고,
자식에게 효행하도록 권하고, 나라에 있어서는 잘
다스리도록 권하며, 가정에는 화목을 권한다”고 설
해 불교에도 유·도 양교의 가르침이 있음을 밝혔
다. 거사는“성인(聖人)의 가르침은 길은 달라도 같
은귀결점을갖고있다. 군자(君子)의도는서로길이
다를수있어도뜻은합치한다”고설했다. 이런입장
은전체적인중국불교의입장이라고할수있다. 그
것은불교본연의포용성과외래종교로서중국에전
래되면서‘중국화’과정을거의완성했음을의미했
다. 당연히 불교에서‘삼교정립’, 혹은‘삼교일치’
등 주장은 불교를 중심으로 유·도 양교와의 공존
혹은흡수를전제한것이다.
<내덕론>의간략한내용에서거사의논리가이전

의 호법논리보다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
것은남북조시기에벌어진불도지쟁탓도있지만, 거
사의불교에대한깊은이해에서기인했다. 특히<공
유편>에는‘진속원융(眞俗圓融)’견해까지 보여 거
사의 깊이가 엿보인다. 거사는 법수(法樉)를 체계적
으로 정리한 사전인 <법문명의집(法門名義集)>(<대
정장> 54책수록)도찬술했다. 아쉬운것은<내덕론
>과함께찬술했다는<정사론>은현존하지않는다.
당초기부혁의상소로부터나타난불도지쟁은실

제적으로‘폐불’까지전개될뻔한 위기상황이었다.
이때 법림 스님과 이사정 거사의 호법이 없었다면
화려한꽃으로피어난당대의중국불교는실제와달
랐을 것이다. 물론 스님과 거사의 노력으로 불도지
쟁이종결된것은아니었지만, 모든변역(變易)은그
초기화가전체적인흐름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
는것을고려하면극도의평가를할수있다.

정교한 호법논리로 당 초기‘불도지쟁’논파

■김진무 (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)

도교인사관직대거참여로폐불상소줄이어

이사정거사‘내덕론’발간‘이하론’등반박

<15>당대의불도논쟁과이사정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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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
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
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 청 주
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
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
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
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
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
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
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
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
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
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
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
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
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
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
정화섭 1960년생 175 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
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
강정복 1965년생 170  고 졸 자 영 업 인 천
정지영 1974년생 174  중 졸 회 사 원 수 원
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
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
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
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
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
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
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
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
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
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
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
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
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
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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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
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
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
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
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
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
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
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
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
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
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
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
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
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
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
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
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
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
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
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
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
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
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
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
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
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
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
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
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
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
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
최병익 1974년생 176     고 졸 회 사 원 서 울
김진혁 1964년생 160 초 졸 회 사 원 경기도
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
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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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 회 사 원 인 천
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 업 경 북
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 사 원 서 울
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 영 업 대 전
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충 북
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 사 원 전 북
손종헌 1971년생 172 고졸 회 사 원 경기도
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 육 직 서 울
장천석 1965년생 175 고졸 회 사 원 서 울
안상기 1965년생 185 고졸 공 무 원 충 북
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 사 원 충 북
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 사 원 경 기
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 사 원 대 전
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 사 원 서 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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